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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ene left behind 

참여 작가 이바나 스툴리치 (Ivana Štulić), 원정인 (Jeong In Weon) 

전시 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1월 15일 (오프닝 리셉션 : 10월 16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 (FIM) 

협력 스위블 갤러리 (Swivel Gallery) 

 

 

전시 내용  

핌(FIM)은 2025 년 10 월 16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the scene left behind》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핌과 뉴욕 스위블 갤러리 (Swivel Gallery)의 협력전시로, 크로아티아 출신 미국 작가 이바나 

스툴리치 (Ivana Štulić)의 회화 작업 8점과 한국 작가 원정인의 도자, 사진, 설치 작업 10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두 작가의 작업은 기억과 사건 그리고 일상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성되는 

긴장감과 불안, 공허함을 다룹니다. 전시 제목 ‘the scene left behind’는 한 순간, 특정 장면을 포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전과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과 형태까지 추적하고 시각화하는 두 작가의 작업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전시 서문 

 

남겨진 장면 the scene left behind 

 

전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단정하게 정돈된 화면과 파편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마주한다. 숨을 머금게 

하는 고요함이 관람자의 움직임까지도 조심스럽게 만든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적막과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일렁이며, 마치 무언가가 막 휩쓸고 간 이후 혹은 막 일어나려는 찰나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듯하다. 이 전시의 제목 《the scene left behind》는 바로 그 긴장의 결을 드러내는 첫 언어다. 이 

장면(들)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장면(들)은 남겨졌는가. 

 

전시는 마치 수면 아래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는 일과 닮았다. 물결 위에서 빛이 굴절되어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손에 닿을 듯 어렴풋이 다가오는 어떤 형체처럼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또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것 말이다. 이번 전시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뉴욕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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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이바나 스툴리치(Ivana Štulić)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정인 두 작가의 조형 언어로 함께 

만들어낸 자리다. 흥미롭게도 두 작가는 모두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며 ‘잔여물(residu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들에게 잔여물은 단순히 사건 후 남겨진 흔적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붙잡힌 

장면이며, 그 속에 깃든 긴장은 우리를 그 장면 속에 멈춰 세운다. 이 잔여물처럼 남겨진 장면(들)은 

이에 잠재한 시간과 감각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한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교차시키고 쌓아 올리는 것은, 2024년 개관 이후 국내외 젊은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 온 핌(FIM)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핌(FIM)은 해외 갤러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를 매칭하여 서로의 작업이 대화를 이루는 2인전 형식을 지속했으며, 이번 전시 《the 

scene left behind》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창작 반경 속에서 활동하는 두 

작가가 만들어내는 장면에는 놀랍도록 유사한 정서적 긴장이 스며 있으며, 서로 다른 매체의 언어가 

교차하며 잔여물에 잠재한 감각을 드러낸다.   

 

이제 전시장 벽면을 가로지르는 이바나 스툴리치의 회화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는 주로 인간의 형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화면에 담긴 이미지가 나타나기 전 혹은 사라진 직후의 찰나를 포착하는 데 몰두해 

왔다. 깨진 유리 파편과 헝클어진 사물이 놓인 선반 〈Consequence〉(2025), 제목이 아니었다면 

포장하는 것인지, 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자와 종이봉투가 가득한 〈Unboxing〉(2025). 이러한 사물과 

파편의 배치는 스툴리치가 즐겨 탐구하는 ‘찰나처럼 짧은 전환의 순간(fleeting moments of transition)’, 

곧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의 불안정한 순간을 시각화한다. 테이블을 둘러싼 세 인물, 무언가를 읽고 

있는 손, 차를 젓는 손, 테이블에 기대어 있는 몸과 이를 지탱하는 손을 포착한 〈Expecting〉(2025)은 

수많은 서사를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찰나의 시각성은 영화적 비율의 캔버스를 사용하는 작가적 

선택으로 더 강조된다. 영화 스틸컷을 연상시키는 캔버스의 비율과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특정한 순간만을 ‘크롭(crop)’해 드러내는 방식은, 큰 장면 중 오직 한 순간만을 응축해 보여줌으로써 

관람자가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기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스쳐 지나가는 이 짧은 전환의 순간들은, 그의 화면 안에서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 내며 관람자에게 

실존의 감각을 열어 준다. 스툴리치의 회화는 남겨진 것과 곧 사라질 것 사이의 미묘한 간극을 

포착하면서, 그 간극이 품은 무수한 가능성과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를 관람자 앞에 불러온다.  

 

원정인 역시 일상에서 사건이 되지 못한 찰나의 시간과 정서를 포착한다. 스툴리치가 변화의 순간을 

붙잡았다면, 원정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목한다. 그는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불안의 기운, 

곧 어떤 일이 일어날 듯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의 표면 아래 잠복해 있는 긴장을 사물에 투영한다. 그의 

이전 작업이 주로 사건이 지나간 뒤 남은 흔적과 그 잔재를 다루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사건이 

도래하기 전의 미묘한 떨림을 탐색한다.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비극적 사건이 일상의 표면에서 금세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는 오래도록 남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방식에 골몰해 온 그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시간과 잠재하는 감정을 흙이라는 물성을 이용해 가시화한다. 흙은 작가의 신체적 감각과 정서를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매개체이며, 열을 견디며 오히려 단단한 형태로 변하는 도자의 시간성은 

사라짐과 지속, 기억의 역설을 그대로 담아낸다. 전시된 작품들은 이런 긴장을 촉각적으로 전한다. 

차갑게 식은 철로 빚어진 하얀 식탁보 〈cloth〉(2025)나 자신의 몸을 지각해온 경험에서 빚어낸 작품 

〈Vacuum〉(2023)은 손끝에 남은 감각과 함께 보이지 않는 불안과 잔여의 기운을 머금는다. 촉각으로 

감지되는 신체적 각성과 묵직한 정서를 품는다. 작가에게 흙은 이처럼 개인적인 감각과 경험을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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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로 환원하고, 시간의 잔상을 양각하듯 담아내는 물질이다. 그에게 도자는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정서가 고착한 사물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과정 자체이며, “태우면 사라지는 대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간성”을 품은 재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빚어진 도자 표면에는 부드럽게 스민 불안과 

잔여의 감각이 고스란히 머문다. 온기가 사라진 듯한 비어 있는 공간, 혹은 막 일어나려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사물에 고착되며, 보는 이를 그 불안정한 경계 위에 세운다.   

 

작품의 설치 방식은 전시장 전체의 동선과 맞물리며 서사를 공간 속에 이어 붙인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전시의 입구에서는 실내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작업들이 먼저 관람자를 

맞이한다. 그러나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바깥을 암시하는 이미지와 사물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원정인 작가의 〈p-p.p〉(2021-2022)처럼 사이드미러에 비친 비 내리는 풍경의 변화를 암시하는 

사물이나 이바나 스툴리치의 열차를 타고 떠나는 인물의 장면을 담은 〈Subway〉(2025)는 외부 세계를 

불러낸다. 내부와 외부, 사건 이전과 이후가 교차하면서 긴장과 여운이 서서히 뒤섞이며,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불러내며 보이지 않는 사건의 서사가 서서히 감지되는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이 전시는 두 

작가가 구축한 진동하는 내면의 정서와 감각을 지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표면을 지닌 외부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며 그 사이의 틈에서 불현듯 깨어나는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잔여물’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두 작가의 만남은 필연처럼 느껴진다. 

이미지와 사물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다루면서도, 그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남겨진 

흔적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머물며 우리 앞에 현존하는 시간과 감각, 즉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어떤 힘을 지닌 상태다. 이 잠정적이면서도 충만한 현존은 미래의 가능성을 

예감하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긴장을 품는다. 이바나 스툴리치와 원정인의 

작업에서 마주하는 장면들은 완결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화를 머금은 채 

현존하는 이미지들이다. 이 전시는 그런 잠재적 순간들을 관람자에게 건네며, 미완의 시간을 감각하는 

경험을 열어 놓는다.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서 

앞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태 그 자체 말이다. 관람객은 남겨진 장면 속 그 머무름이 가진 힘을 감지하길 

기대한다. 

 

 

글 | 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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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이바나 스툴리치 작가 

사진 Alexander Laurent Rubalcava, 이미지제공 Swivel Gallery 

 

이바나 스툴리치(Ivana Štulić)는 인물과 공간을 통해 사건 직전이나 직후의 불안정한 전환의 순간을 

포착하는 회화를 선보인다. 연극 무대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지된 구도를 통해 심리적 긴장과 서사를 

암시하며,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드러낸다. 그녀의 회화는 사실적 묘사와 

심리적 분위기를 결합해 관객이 서사의 너머에서 사유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한다.  

 

이바나 스툴리치(b.1991)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로아티아 출신 작가이다. 스툴리치는 

자그레브 미술아카데미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뉴욕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회화 전공으로 

석사를 마쳤다. LCU 여성 교육 기금 장학금, 뉴욕 아카데미 오브 아트 학술 장학상, 크로아티아 대학교 

학술위원회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뉴욕 스위블 갤러리(Swivel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크로아티아, 폴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브라질, 영국, 뉴욕 등에서 열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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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인 작가 

이미지제공 FIM 

 

 

원정인은 도자, 사진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사건 이전의 불안한 기운과 이후 남겨진 흔적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기억과 외상의 감각을 촉각적 물질인 도자를 통해 시각화하며, 사물과 풍경에 깃든 긴장과 

균열을 드러낸다. 최근에는 일상 속 사소한 순간이 만들어내는 내밀한 서사를 설치 형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원정인(b.1994)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Silent Dragger> (신한갤러리, 서울, 2025), 

<Limbo>, ((구)대사관저, 서울, 2024), <Loose me tight> (갤러리 175, 서울, 2023), <드라이빙 로드 투 

썸머> (그블루 갤러리, 서울, 202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6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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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 이미지 

 

 

 

 

 

 

 

 

원정인, p-p.p, Clay, underglaze, glaze, plastic, 2021-2022, 7x 12x 16 cm for each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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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나 스툴리치, Subway, 2025, Oil on canvas, 45.7 x 101.6 cm 

이미지제공 Swivel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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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나 스툴리치, Unboxing, 2025, Oil on canvas, 45.7 x 101.6 cm 

이미지제공 Swivel Gallery 

 


